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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으로 판로 지도 넓히는 ‘K-조달’
2026년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상담회 개최

 - UNDP·UNICEF 등 국제기구 담당자, 해외투자사업 전문가 초청 설명회 및 상담 진행
 - 국내기업 400개사, 해외바이어 80개사 참여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회 확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KOPPEX 2026) 수출상담회를 통해 국내 조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중동 지역 정세 변화 등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국내 조달기업 400여 개사와 바이어 80여 개사가 상담에 참여하였으며,

대만, UAE 등 8개국 바이어와 수출계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사는 해외바이어와 국내 기업이 전시 부스에서 직접 만나 제품을 확인

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상담 과정에서 관심을 보인

바이어에 대해서는 기업 생산시설 방문 등 후속 미팅을 연계하여 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먼저, IPPW(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가한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들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부스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알리는 기회가 마련됐다.



또한, UNDP, UNICEF, UNIDO 등 국제기구와 해외조달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제조달시장 동향과 입찰

참여 절차 등을 안내했다. 유엔 조달 담당자와의 세미나와 개별 상담을 통해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실무상담과 기업별 맞춤 자문도 제공했다.

이와 함께 금융·인증·통관·물류 등 수출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KOTRA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조달청은 행사 이후에도 해외 바이어와 기업 간 후속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담 결과가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중동 상황 등 어려운 통상환경에서 조달기업에 힘이

되기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기회를 부여하는 등 시장 다변화

및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 해외진출 애로 해소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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